
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대토론회

일시: 2016년 7월 18일(월) 오후 4시~6시30분
주최: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ㆍ대한민국의학한림원  
후원: 대한의학회, 대한의사협회, 대한보건협회 
장소: 연세암병원 지하3층 서암강당

I. 대토론회 개최 배경

· 최근 메르스, 지카바이러스, 사스, 조류독감 등 사회현안에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를 
위협하는 대형사고가 늘어나고 있음. 

   - 사회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연구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
많이 발생함. 
   -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의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, 법에 

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2016년 8월 6일 이후 삭제하거나 수집할 수 없음. 

· 의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익적 목
정의 의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함. 특히 이들 빅데이터는 단기간
에 걸침 의학연구뿐만 아니라, 수 십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 연구 형태도 다수 진행되고 
있고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에 걸친 자료보유가 필요함. 최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
용으로 의료 신산업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대함. 

이러한 시급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, 2016년 8월 6일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
어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,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
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,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모
색해보고자 함. 



Ⅱ. 식순(안)
사회: 정승은 교수(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 위원)

15:30~16:00 등록
16:00~16:10 개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정남식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 
 16:10~16:30 축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의사협회장 추무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의학회장 이윤성 

좌장: 박병주 교수(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) 

16:30~17:10  주제발표 
1. 사회적 현안과 공익적 의학연구의 중요성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기반 빅데이터 자료활용 – 

이영성 교수(충북의대,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) 
2.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- 박형욱 교수(단국의대 예방의학)  

17:10~17:20  휴식 (10분)

17:20~18:30  지정토론 및 종합 토의
   1. 지선하 교수(연세대 보건대학원,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) 
   2. 신순애 실장(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)
   3. 임을규 교수(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부)
   4. 신성식 복지전문기자(중앙일보 논설위원) 
   5. 고학수 교수(서울대 법대)
   6. 이형훈 과장(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) 

18:30  폐회 


